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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한국학교, 역사문화교육 1탄 '대한민국 상징물을 찾
아서'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019-2020학년도 한국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대한민국을
찾아서'로 정하고, 한인 학생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뿌리를 찾아주는 배움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한민국의 상징물을 찾아서'를 소주제로 첫 수업을 진행했다.   
 

http://www.sfkam.org/
http://koreadailytimes.com/index.php?mid=bo&document_srl=2678


 
최미영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코리아'라는 이름은 알아도 대한민국의 공식 영어 명칭이 'Republic of Korea'인 것
은 잘 모르고 있었고, '한국'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응원가에 들어가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언젠가 주소를 적는
데 Seoul, DPRK로 적은 학생이 있어 깜짝 놀라기도 했었다. 앞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국에
관해 배우고 탐구해 보는 역사문화 여행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이번 달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상징물을 찾아서’인데, 학생들이 주류학교에서 미국 국기(성조기)에 대한 경
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 미국 국가를 부른다"며 "모국인 한국의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도장, 나라문장이 무엇이
고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고 나누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장은 강연에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도 태극기를 흔들 수 없었고 애국가도 연주되지 않았던 손기정 선수의 이야
기를 전했다. 이에 학생들은 태극기는 독립국가의 상징이고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나라를 빼았겼던 일제 강점기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고, 삼일
운동 때에는 일장기에 태극무늬와 괘를 그려 넣어 태극기로 사용했다는 최 교장의 설명에 학생들은 숙연해졌다.
 



 
태극기 문양인 태극과 4괘인 건곤감리의 뜻, 국기에 대한 경례의 바른 자세와 국기 게양법, 애국가는 1절만 있는 것으
로 알았던 학생들이 4절까지 배웠고, 애국가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바르게 부르는 태도도 배웠다.
 



 

 



학생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무궁화, 나라 도장 및 나라 문장에 관해 공부하고 한국과 미국 주변 국가의 국기와 여러
나라의 국가 문장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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